
J&J, 리스페달 부작용벌금 11억달러
아칸소법원, 처방 24만건에 건당 5000달러 … 환자 상대 거짓말 경고

미국 아칸소 법원은 4월11일(현지시간) 글로벌 제약기업 Johnson & Johnson(J&J)과 자회사 얀센이 신경안

정제 리스페달의 부작용을 경시하고 숨긴 혐의로 약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.

아칸소 순회판사인 팀 폭스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3년간 진행된 24만건의 리스페달 처방전에

대해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J&J과 얀센에 내렸다.

앞서 배심원단도 4월10일 법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.

아칸소 주당국은 리스페달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들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.

더스틴 맥다니엘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“J&J와 얀센 같은 거대 제약기업들에게 미국 식품의약국(FDA)과 환

자, 의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”이라고 평가했다.

그러나 얀센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아칸소 대법원에 상고

할 것이라고 밝혔다.

J&J가 1994년 개발한 제2세대 항정신약물인 리스페달은 수년전 복제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십억달러의 수

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

FDA는 2004년 리스페달에 대해 뇌졸중, 고령의 치매환자가 복용할 때 사망 위험, 극심한 체중 증가, 발작

장애, 당뇨병 및 고혈당 유발 등 부작용을 표시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.

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도 2011년 12월 J&J와 얀센에게 3억2700만달러의 민사제재금(Civil Penalty)을 부과했

으며, 텍사스 법원은 2012년 1월 1억5800만달러에 합의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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